
개인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높은 순서는 (가), (라), (다), (나)이다. 
(가)는 완전한 합리적 개인인 공평한 관망자의 관점을 통해 개인의 선택 원칙을 사회로 확장
하기 때문에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제일 크다. 공평한 관망자의 관점으로 사회 속의 개인들의 
다양한 욕구들을 고려하여 개개인들을 최대한 만족시키는 원칙을 사회 체계의 원칙으로 만든
다.그러므로 개인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제일 크다.
(라)는 선과 덕을 가진 개인들의 집단만이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선과 덕을 
갖추지 못한 개인들의 집단에서는 화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공동 목표에 대한 의지가 선과 
덕을 갖춘 개인들의 집단보다 낮아서 사회에 대한 영향력도 낮아진다. (가)의 공평한 관망자의 
조건과 마찬가지로 도덕적 개인의 조건이 있지만 (가)는 개인 자체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반면 
(라)는 개인이 모인 집단의 영향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가)가 (라)보다 영향이 크다.
(다)는 덕을 가진 개인들의 집단이라도 이기심을 가진 집단으로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개인
은 집단에 비해 객관성을 가지고 있지만 집단에서는 개인들의 본능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기심이 발생한다. (라)와 같이 도덕적 개인이 이루는 집단이라는 조건 아래 (라)는 
개인들이 모일수록 엄격해지고 통일되어 공동목표에 대한 의지가 강해져 결국 사회에 대한 영
향력이 커진다. 반면 (다)는 집단 속 개인의 이기심 때문에 (라)보다 공동 목표에 대한 의지가 
약하므로 (라)보다 영향력이 작다.
(나)는 개인을 주도하는 환경을 보여준다. 개인은 환경으로부터 받은 기대와 의쿠에 맞게 행동
하려 한다. 따라서 개인른 자신의 주체적인 생각에 따라 행동하기 보다는 사회에 맞는 생각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개인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작다.


